
POPs 물질 검토위원회 구성 실패
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6차 정부간회의

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제6차 정부간회의에서도 POPs 물질 검토위원회 구성에 실패했다.

완경부에 따르면, 2002년 6월 17-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

제6차 정부간회의(INC 6)에서 국가이행보고서 작성지침서, BAT·BEP 지침서, POPs 폐기물관리 지침서,

Inventory 방식 지침서 등의 작성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으나, POPs물질 검토위원회 구성에는 실패한 것

으로 알려졌다.

현재 12개 POPs물질에 추가할 물질을 검토할 POPs물질 검토위원회의 구성방식, 운영규정, 예산 등에 논의

를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.

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질의 추가에 대비해 화학물질 생산국가가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기 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협약이행 성과 평가를 위한 지구차원의 모니터링 네트웍크 구성 및 정보교환체계(Clearing House)

구축에는 합의했다.

또 개발도상국의 협약이행 지원방안 및 신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했는데, 신규 재정출연 등 기술·재

정지원을 중국 및 G77이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. 다만, 미국은 기존의 GEF기금 활용 등 신규재정 출현에

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.

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침서, 기술지원 방안, 재정·운영규정이 사무국에서 준비되고 논의 참여국가에 회람될

예정인데, 일본·미국 등은 지침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 이행에 있어 자국의 재량권을 강조하는 반면 EU

는 이행을 구체화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선진국의 신규재정 출연정도에 따라 2003년 협약의 발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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